
1. 서론 

한국 스마트 농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

출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따르면 농업기술

수출액이 2017년도 1억2천만 달러에 이르는 등 스마트농

업의 발전에 따라 농업 기술 분야도 수출산업으로 성장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스마트농업의 해외 시장 진

출을 위하여 ‘지능형 스마트팜 플랫폼 수출사업단’을 발

족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동시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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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경쟁국이기 때문에 한국스마트 농업이 해외시장을

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중국 스마트 농업 시장 규

모는 2013년 4,000억 위안에서 2014년에는 4,870억 위안,

2015년에는 6,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2%이상 급성장하

고 있다[1]. 이에이수화학, 노루기반 등 한국의스마트농

업 기업들도 중국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

국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스마트 농업시장의 중요성에 비해 최근

현황을 소개한 자료는 부족한 편이다.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중국의 스마트농업에 해당하는 농

업기계시스템 분야는 한국이 중국과 2014년에 2.4년의

격차로 앞서있었으나, 2016년에는 격차가 1.1년으로 주는

등 기술 추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임지아는 중국이농업선진화 정책을통해R&D 및인

프라 구축을 적극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단기간에 선진

국을 추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농업 재배 기

술 등은 경쟁자가쉽게 모방할수 없기때문이다[3]. 김부

용에따르면 정부의강한정책의지와 4차산업혁명이라

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 스마트

농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 잠재력도 크

다[4].

본 논문은 중국 스마트 농업이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발전 양태를 추격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근은 후발 국가와 기업이 선발주자를 추월을 설명

하기 위해 ‘기회의창’ 과 ‘추격 싸이클’ 개념을 활용한다.

후발 주자의 선발 주자 추월은 시장진입-> 점진적 추격

-> 추월-> 추락이라는 싸이클을 통해 이루어지고, 추격

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3가지 경우에 만들어진다. 첫

째,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에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격했던 전략이다. 둘째는 시

장의 성수기보다 불황기에 기회의 창이 열린다. 불황기

에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각종 지대비용이 저렴해 후

발기업이 집중 투자를 통해 추격할 수 있다. 삼성의 반도

체 산업이 불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선진 기업을

추격했던 사례를들 수 있다. 세번째는정부의 각종 규제

및 지원이 후발주자가 선발 주자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5]. 중국온라인게임 기업의성장은게임 판

권 인허가 문제 등정부의인위적인보호조치에의해 선

진 게임 기업을 추격하였던 대표적인 예이다[6]. 이러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모든 기업이 성공적으로 추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상위 산업 단계로 점프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역량이고, 둘째는대외적인 리스크

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는 외환 등투자 대금의 지속적

인 확보 능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추격이론에 따라 중국스마트농

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스마트농업

진흥을 위한 ‘기회의 창’을 분석하고자한다. 중국스마트

농업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

략인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의 정책을 살펴본다.

「중국제조2025」라는 시간차원의 종적인 전략과 「일

대일로」라는 공간차원의 횡적인 전략이 상호 상승 작용

을 일으키는 T자형 발전 전략을 설명한다. 둘째, 중국 스

마트 농업 기업들이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경로 단축

형, 경로 창출형, 경로 추종형으로 대변되는 추격 전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스

마트 농업 산업 진흥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고

자 한다.

2. 중국 스마트 농업 현황 및 산업 특성 

중국에서 스마트 농업은 지혜농업（智慧农业）이라

고 칭해지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

술을 활용하여농업의 생산, 가공, 판매 등 전가치사슬에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이다.[7]

중국 스마트 농업의 발전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스마트 농업의 기술체제(Technological regime)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술혁신의 기회와 전유성(appropriability)

에 따라서 산업 진흥 정책의 수단과 방법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반도체와같은기술장벽이높

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하거나 직접 자금지원이 효과적이다.

모방이 쉽거나, 전유성이 높지 않은 산업의 경우 정부의

배타적 구매 조달 등 간접적인 수단만으로도 정책 효과

가 크다.

스마트농업은 현재 산업초기 단계로 타 산업대비 상

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각종 센

서 및 소프트웨어는 쉽게 모방할 수있어 기술 전유성이

높지 않다. 비록 중국스마트 농업이 미국을 최고기술보



중국 스마트 농업 발전 전략 고찰 -[일대일로]와 [중국제조2025]전략을 중심으로 253

유국으로 봤을 때, 4.8년의 기술격차가 있지만[8],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참가 기업 500개 이상의 스마트 농

업 박람회만 매년 8회 이상 개최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적정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현지 조사

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온실 시스템인 축열벽 방식

온실은 겨울 난방이 필요 없어, 일반 농민들이 1년 6개월

만에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다. 화이농업은 축열식 온실

에 스마트팜 솔루션을 도입하여 스마트팜투자비를 기존

1500위안/㎡에서 500위안/㎡까지 절감하였다.[9] 과도한

초기 시설 투자비로 인해 스마트팜 확산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10], 중국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중국스마트 농업 성장의 한 요인이다.

이러한 스마트농업의 낮은 기술진입 장벽과 더불어

「인터넷 플러스」로 대변되는 중국의 4차 산업 혁명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터치그룹(特

驅集團)과협력하여 빅데이터 및AI 기반의돼지사육스

마트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다수의 ICT 기업의 농업

분야 투자는 중국스마트 농업의 새로운 트랜드가 되고

있다[11]. 스마트 농업의 낮은 기술 전유성(appropriability)

과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은 중국 스마트농업이 후발주자

의 단점을 극복하고, 선도기업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

의 창」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스마트 농업의 ‘기회의창’ 을 정부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업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체성 기반으로

정책 중요도가 매우 높다. 매 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을 가늠할 수있는 1호정책문건이 2004년부터 2018년까

지 연속으로 농업분야라는 측면이 이를 대변한다. 특히

2015년 1호 문서에서는 스마트 농업으로 대변되는 농업

현대화의 정책 방향과「중국제조2025」와 「일대일로」

의 연계성을 확인 할 수 있다[12]. 농민,농촌,농업으로 대

변되는 중국의 삼농(三农）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생산성

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도입과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중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필수적이나, 중국 농업의 단위

면적당 생산 단가는 Fig. 1 에서보듯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산 대두 관세

부과 딜레마가 이를 대 변한다.

농민의 고령화와 도시화 또한 스마트 농업 진흥의 필

요성을 말한다. 현재 51% 수준의 도시화율이 20년 내 선

진국 수준인 60∼70%로 상승할 것이며, 45세 이하의 인

구의 71.23% 가 농촌을 떠나겠다는 설문조사 내용은 중

국 농촌의 노동력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13].

Fig. 1. China's Major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Trend (2004-2015) , wind, Xingya Rearch

현재 중국의식품안전 및 환경관련 이슈는 공산당정

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에 18차 당 대회에

서는 생태문명 건설을 추가하여 환경보호 및 녹색 성장

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14]. Fig. 2에서 보듯이 중국의

화학 비료 사용량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과다한 화학비

료와 농약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유통 빅데이터를 기

반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스마트 농업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Fig. 2. The annual chemical fertilizer use in major 

countries (2013). Xingya Rearch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 농업은 시진핑 정권의 양대 핵

심 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일대일로」의 핵심과

제로 선정되어, 정부 차원의 「기회의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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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중국 스마트 농업이 시간이라는 종적 측

면의 ‘중국제조2025’ 정책과 공간이라는 횡적 측면의 ‘일

대일로’ 정책에서 어떻게 진흥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중국제조2025]와 중국 스마트 농업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

표한 제조업 강국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이는 중국 제

조업의 저원가 비교우위가 동남아시아 등신흥국가에 비

해 떨어지고, 4차산업으로 대변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 독일을 위시한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다[15]. Fig. 3에서 보듯이

「중국제조2025」는 기존 5개년 계획보다 더 장기적이

며, 포괄적인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산업 추격

전략이다.

Fig. 3. Made in China 2025 Plan

「중국제조2025」는 9대 임무, 10대 중점분야, 5대 중

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9대임무는 제조업의 혁신

능력 제고, 기초역량 강화, 제품의 품질 및 브랜드 구축

강화, 녹색 제조의 전면적 추진, 중점분야의 획기적인 발

전, 제조업의 구조 조정과 최적화 추진, 서비스형 제조와

생산성 서비스업의 적극 발전, 중국 제조업의 국제화 발

전 수준 제고, 정보화와 심층적인 결합 추진으로 구성되

어 있다.

농업장비 분야 는「중국제조2025」 10대 중점 분야에

포함되어있다. 핵심농기계 개발, 농기계 중요 부품산업

진흥, 농기계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농장 시범개발구 건

설 등 4개의 핵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기계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자국 제품은 중

저가 위주여서 산업경쟁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제조2025」는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에 기반

한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농업 현대

화 계획과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트랙터의 경우

200마력, 8단 변속기 이상의 고급 제품 출시 및 엔지 및

트랜스 미션 등의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증대하는 등 세부 전략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16].

또한 「중국제조2025」는 단순 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 가치 체인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터

넷 플러스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농업장비의 핵심기

술, 부품산업, 완제품, 시범단지로 확대되는 스마트농업

밸류 체인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과 연계한 선진화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농업 전후방 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농업 생산량과 품

질을 제고하여 식량 안보, 환경, 식품 안전 문제 등을 해

결하고자 한다.

<중국제조2025>의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은 기존 부

처 단위의 산업정책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다.

농업부, 발개위, 공신부 등 관계부처 연합으로 행동 계획

을 발표하면, 각 성급 정부에서 실행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과기부, 농업부 등 중앙부처가 공동 발표한 「국가

농업과기연구단지개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농

업신기술 4,000건, 신품종 6,000 건, 발표특허건수 1,000건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국가급 스마트농업단지 300개,

성급 단지 3,000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17]. 이를 기반

으로 푸젠성(福建省）은 16조원을 투자하는 “3211” 공정

을 2017년 시행하고 있다. 푸젠셩(福建省)은 30개의 차

(茶）산업단지, 20개의 과채류선도단지, 10개의 버섯재배

단지, 10개의 시범 단지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센터와 실

증 및 생산 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18].

<중국제조2025>는 글로벌 산업 체인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대일로」전략과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 기존 농업 해외 진출전략（走出去）은

중량그룹(中粮集团）등 거대 국영기업의 식량 안보 차원

에 집중되었으나, 「일대일로」정책 출시 후 연선국가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4. [일대일로]와 중국 스마트 농업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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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하였다. 201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외교부

등은 공동으로 일대일로 구상 관련, 중앙 정부 최조의 공

식 문건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추진에 대한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여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19].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는 26개국

으로 인구는 약 44억명(세계 63%), 경제규모는 21조달러

(29%), 화물 및서비스 수출액세계 23.9%, 유라시아철도

망은 8만 1천km 에 달한다[20]. 일대일로는 연선국가와

교통, 항만, 통신 등 인프라와 경제협력을 증진하여 공동

의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g. 4.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하지만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연선 국가의 반발과 중

국의 약탈적 패권 추구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파키스탄은 디아메르바샤 댐 건설 사업을 중단하

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스리랑카는 경제성이 부족한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따른 부채로 중 99년간 항구 운영

권을 중국에 양도하며 국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21].

이는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의 군사안보 차원과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수출주도 전략에 기인한다. 각국

교통 인프라 및 항만시설이 중국의 군사 전략 요충지에

건설 되고, 인프라 건설에 쓰이는 철강 등 건설 기자재가

중국내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수출되는 측면

이 있다.

스마트 농업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직면한 각국의 반

중 정서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쌍방의 우호적

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

Fig.5.에서 보듯이 일대 일로의 연선 국가 상당수는 농업

GDP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이 낮은개발도상 국가이다. 동남아의 태국, 캄보디아, 베

트남 등은 농업이 핵심 지주 산업이고, 라오스의 경우는

농업규모가 20억 달러로 GDP의 20%가 넘는 농업 국가

이다.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스탄, 우크라이나 등도 GDP

의 20%가 넘는 농업 국가이다[22].

Fig. 5. Percentag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GDP in a One Road One Belt in 2013

농업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도입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농업국가와 상호 호혜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중국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에

중국 농업부 등 4개 중앙부처는 공동으로 「일대일로 농

업합작에 대한 전망 및 행동계획 共同推进“一带一路”建

设农业合作的愿景与行动」을 수립하여, 농업분야의 교

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중국기업이 일대일로에 해당하는

38개 국가에 농업 관련 투자액은 20억 달러에 달하며,

513개 현지에 기업을 설립하였다. 중국의 농업 해외투자

가 일대일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Table 2와 Fig. 6를

통해 알 수 있다[23].

Table 2. Top 10 countries in China's Agricultural 

Investment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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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tus of establishment of Chinese agricultural

company on One Road One Belt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상호 우호적인

협력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분야의 기술 교류를

크게 늘리고 있다. 농업 과학원 연구센터의 395명유학생

중에 70%이상이 일대일로 연선 국가 출신이며, 매년

3,000명 정도가 단기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타자키

스탄, 우크라이나 등 일대일로의 23개 연선국에 공동 농

업 연구 실험실을 구축 구축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4].

이러한 국가 차원의 교류 확대는 중국 스마트농업이

해외진출 하는데 있어 개별 기업 중심에서 정부차원의

종합패키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기존에는

스마트 농업의 해외진출이 화교로 구성된개별 바이어를

통하였으나, 일대일로 정책이 후 대사관, 금융기관, 정부

기관 등 관련 범정부 기구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규

모 시범단지 등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25].

중국 스마트 농업은 비록 후발 주자이지만, 글로벌 경

쟁에서 선도 기업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갖게

되었다. 첫째, 스마트농업의 기술체제는 모방이 쉬워 기

술 전유성(appropriability)이 높지 않고, 「인터넷플러

스」라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후발기업이

선도 기업을 추격기 유리한 환경이다. 이러한 산업 특성

과 더불어 중국 스마트 농업은 기술혁신 역량을 정책적

으로 지원하는 「중국제조25 」전략과 시장 규모를 확대

하는 「일대일로」 전략에 힘입어 ‘기회의창'을 갖게 되

었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스마트 농업 기업이 구체적으

로 이러한 거시 환경의 변화속에서어떤추격 전략을 구

사하여 선발기업을 추격하는지 세 가지유형으로 구분하

여 추격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5. 중국 스마트 농업 추격 전략 사례 

분석 

5.1 경로 단축형 모델 [삼안 바이오] 

LED 칩을 생산하는 삼안그룹은 2015년 12월 푸젠성

췐조우시(泉州市) 에 70억 위안을 투자하여 삼안바이오

㈜를 설립하였다. 삼안바이오는 푸젠성（福建省）에 20

만㎡, 안휘성（安徽省）에 13만㎡ 의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푸센성(福建省）안시현(安溪县)

에 30,000㎡의 세계 최대의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라스베가스에는 20,000㎡의 식물공장을 운영

하고 있다. 삼안바이오는 2016년 6월부터엽채류를 1.5t/

일 규모로 양산하고 있으며, 금선연(金线莲), 곽산석곡

(霍山石斛)등의 한약재 및 약용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

일본식물공장협회장토요기 고자이 교수는 2017년 삼

안바이오 방문 시, 식물 공장의 규모 뿐만 아니라 운영노

하우, 설비 개발 등 삼안바이오가 설립 2년만에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것은 경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식물공장은 전세계 70%공장이 흑자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대규모 초기 투자비 뿐만

아니라 전기 등 운영비에 비해 재배된 식물의 경제적 가

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26].

삼안바이오는 산학연을 통한 합작사 설립과 중국 정

부의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기회의창'을 확보할수 있었

다. 삼안그룹은 LED 칩 제조 회사로, 미래 신수종 사업

으로 LED를 활용한 바이오 사업을 구상하였다. 2014년

연구개발용 500㎡실험실을구축하였으나, 큰진척이 없

었으나. 2014년 10월 [중국제조2025]의농업현대화정책

을 추진중인 중앙 정부의 지원하에 중국 과학원 식물연

구소와 식물공장TFT를 구성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단

순 기술 제휴가 아닌, 중국과학원이 기술투자 형식으로

지분율 10%를 갖는 방식의 회사 설립하게 된다. 이를 통

해 기존 식물생육관련 핵심 특허 25개와중국과학원 연

구원 35명이 공장 설립 초기부터 재배, 설비 개발 등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현재 120명의 연구원이 80여개의 공

동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약재 및 의료용대마 재배 및

자동화 설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7].

중국 과학원의 재배기술 노하와 결합된 삼안그룹의

제조업 경쟁력은 선발 기업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역할을 하였다. 특히 성공적인 산학연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습득의지 뿐만아니라, 이전받은 기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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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화할 수 있는 보완자산(complementary asset) 및 흡수

능력이 중요하다[28]. 이런측면에서 삼안바이오가 3년이

라는 짧은 시간에 글로벌 선도업체로 올라선 이유는 성

공적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LED

칩 생산 공정에서 축적한 삼안그룹의 제조 역량과 중국

과학원의 식물공장 재배 노하우를 결합하여 삼안바이는

원가혁신을 이루었다. 기존 LED 대비 발열량이 30% 감

소한 식물공장 전용 LED와 모듈화된 재배 세트를 통해

초기설비 투자비를 50%이상 절감 할 수 있었다.

삼안바이오㈜에 따르면 식물공장의 성공적인 운영은

정부의 R&D 정책 자금보다는Negative 방식의 규제 혁

신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29]. 삼안바이오는 당시

푸젠성(福建省） 정부의 네거티브 방식 공장 인허가 규

제 덕분에노후화된 LED 공장을 6개월만에 청정도 10

만 클라스 급의 공장으로개조 할수 있었다. 또한 푸젠

성(福建省） 정부는 수출을 위한 의료용 대마에 한해 식

물공장에서의 대마 재배를 허가하였다. 기존에는 흑룡강

성 및 운남성 일부 지역에 한해, 섬유용 대마 재배가 부

분적으로 허용되었다. [30]. 삼안바이오는 현재 10,000 ㎡

의 식물공장에서미국 수출용 대마를 재배하고있다. 이

러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2017년 6월 기준으로

삼안은 식물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있는 손익분

기점을 돌파하였다.

은종학(2009) 에 의하면 2004년 1,000여편에 불과한

국제학술지 논문이 2011년 4,000여편까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있다[31]. 이는 삼안그룹과 중국

과학원의 산학연 성공이 예외적인 사례가아닌 중국정부

의 <중국제조2025>와 같은 정책 지원에 의한 추격의

「기회의창」이 열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안바이오에 따르면, 식물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대마 및 의료용 식물 재배는 아직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

하고 있지 않고, 고급 엽채류 시장은 시장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삼안바이오는 식물공장 설비 수출을 통

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 중에 있다. 동남아 및 중

동 지역으로의 식물공장 플랜트 수출을위해 삼안바이오

는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플랫폼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2018년 9월 8-11일샤먼에서개최된일대일로국제투자

무역전시회에서 삼안바이오는 메인기업으로 참여하여

[전자동화 수직형 식물공장 시스템]을 소개하고, 중동바

이어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32]. 삼안바이오 잔주

어[占卓] 총경리에 따르면 기존 화교 바이어에의한 개별

문의에 비해 「일대일로」 플랫폼을 활용한 정부차원의

협력 방식은 프로젝트 성사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삼안

바이오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인 싱가폴 정부와 함께 공

동 투자형식으로 20,000㎡규모의 식물공장을 2019년6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였다.

삼안그룹과 중국과학원의 협업 사례라는 기술을 투자

지분과 상호 교환하여 경로를 단축한 추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중국제조2025'」와 「일대

일로」 정책은 삼안바이오에게 선발 주자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의창」을 제공하였다.

5.2 경로창출형 모델 [농업용 드론 지페이] 

최근 4-5년 동안중국의농업방제용드론 산업은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지페이(X-CRAFT) 가

추진한 농업방제서비스 전략은 선발기업을 추월하는 경

로 창출형 전략을 보여준다.

펑빈(彭斌)은 2007년 광조우에서 지페이 기술 유한회

사 (极飞科技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지페이는 2013년

기존 상업용 드론 제작을 중단하고, 농업용 드론에 집중

한다. 1억3,000만ha에 이르는 광활한경지면적,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 인력수급 문제 등 농업용 드론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드론 판매는

예상보다 원활하지 못하였다[33]. 농민들은 고가의 농업

용 드론 구입을 망설였고, 농약 농축액을 사용하는 방제

방식 역시 농민들에게 방제 효과에 믿음을 주지 못하였

다.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구매한 고가의 농업용 드론도 농

민들의 운전 미숙으로 쉽게 파손되고, 개별 농가에 방치

되는 경우가 흔하였다. 이에 지페이는 농업용 드론 「P2

0」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농업방제서비스보급에 회사

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전체 직원 1,400명 중에 800명을

전문 방제 서비스 요원으로 채용하여, 신강, 하남, 호북

등 전국 주요 곡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여 99만㎡ 면적의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페이

는 2014-2015년동안 방제서비스구축을통해 농민들에

게 방제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하고, 농업 방제에 최적화

된 P30 신형 드론을 개발할수 있었다. 현재 지페이는 중

국내 현급（县级）도시에 500개 대리점 및 70여개의 직

영매장을 구축하였고, 중국 농업용 드론시장의 50%이상

을 차지한 선두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일본, 오스트

레일리아 등 6개국에 현지 사무소를 갖춘 글로벌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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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성장하였다.

오철은 중국 드론 산업의 발전 원동력이 정부의 네거

티브 규제 방식에 크게 기인한다고 설명한다[34]. 네가티

브 방식의 정책은 지페이가 기존 드론업체에서 농업 방

제용 서비스 회사로 쉽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수 있

도록 '기회의창'을 제공하였다. 농약 유통에 대한 인허

가, GPS를 활용한자동항법장치, 작황및병해충에대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2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네거티브 방식

의 규제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35].

중국정부는 「중국제조2025」정책의 일환으로세 가

지 측면에서 농업용 드론 산업을 육성한다. 첫째, 중앙 정

부차원의 농업용 드론 보조금 지원사업, 둘째 드론 방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셋째는 농업용 드론 연구개발 지

원 사업이다[36].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농업보조금

지원이 드론 방제 서비스 활성화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2014-2016년도 하남 성 등 6개성에농업용 무인

드론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보조금 대상이 방제

서비스회사, 농업합작사 등 방제서비스 조직에 지원하고,

개인이나 드론제조 업체 직접 지원은 지양하였다.

중국정부의 정책은 소비자인 농민을 통한 드론 방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보다 많은

농민이 실제 기존 기계식 방제 작업 대비 3-5배의 효율

을 갖는 드론 방제서비스를 사용하여, 농민들이 직접 효

익을 체감하도록 하였다. 이는 드론 제조업-> 방제서비

스 회사 -> 농민으로 연결되는농업용 드론 산업 생태계

의 선순환을 가져왔다. Table 3처럼 중국의 농업용 드론

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37].

Table 3. Agricultural Drone in China

중국 농업용 드론 R&D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 자금

9,600만위안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산업계보다는 드론

기초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에 주로 배분되었다[38].

지페이 리웨이슝(李伟雄)에 의하면 2015년-2016년까

지 약 2년 이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방제서비스 확산

및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

금보다는 민간의 벤처 투자금이었다고 한다.

농업용 드론 R&D 개발의 지원 정책은 정책자금의 직

접 지원보다는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였다. 예

를 들면 국가농업용항공기술창신연맹(国家农业航空植保

科技创新联盟)을 결성하여 산업간 융합 기술 및 산업 생

태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실제 지페이는 자동차 도색 공

정 기술을활용하여 농약 및 비료 살포 노즐을 개발하고,

의료용 펌프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 분사용 드론용 펌프

를 개발하였다.

농업용 드론 산업의 성장은 국내 방제시장의 활성화

와 더불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페이와

DJI 등 농업용 드론 선두기업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

책과 연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진출하고

있다. 지페이는 2018년 기준 30%이상을 해외에서 매출

을 올릴 예정이다.

농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정부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개발

을 촉진한다. 지페이는 중국 정부가 제공한 「기회의

창」을활용하여글로벌농업드론 업체로 성잘 할 수있

었다. 이는 기존 경로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를 창

출하여 선발 주자를 추월하는 ‘경로 창출형’ 모델을 보여

준다.

5.3 경로 추종형 전략 [화이 농업]

화이농업[华以农业]은 2013년 웨이팡(潍坊)에 설립된

스마트 온실업체이다. 화이농업은설립 5년도안된 신생

기업이나, 중국중앙(CC)TV의 대국중기[大国重器]에 방

송될 정도로 스마트 온실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왕춘린(

王春林)은 정부 소유의 폐광 및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주

변 유휴지에 첨단 스마트 온실 단지 구축을 정부에 제안

하였다. 산동성 정부역시 기존 복토식 온실 시스템이 토

양 오염을 심화시키고, 과다 농약 사용으로식품 안전 문

제가 우려되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였다. 산동성은 중

국 최대 채소 집산지인수광시(寿光市）등에 「중국제조

2025」의 스마트 농업 분야 핵심 시범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을 기초로 화이 농업은 일대일로

의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 주재 외교관을 역임한 궈레이

(郭磊) 공동 창업자가 주축이되어 이스라엘 스마트팜 기

술을 도입하여 10,000㎡의 스마트 온실을 구축하였다.

화이농업의 추격 전략은 선발자의 기술 경로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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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종하되,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로

추종형 전략이다. 화이농업의 1기 유리온실은 이스라엘

의 기술을 도입하여 구축하였으나, 2기 이후에는 핵심기

술을 국산화하여 원가 절감을 이루었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RFS 방식의 수입 온실시스템은 1500元/㎡이나,

지반 매립형 방식의 스마트 온실은 500元/㎡까지 초기

투자비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체

개발한 스마트 온실은 중국의 기존 전통 온실 대비 생산

효율을 70%이상 높여, 야채생산원가를 3.4元/kg까지낮

추었다. 이로 인해 현지 농민들이 초기 시설 투자비를 2

년안에회수할 수있는가격경쟁력을 갖춰 2016년 6월

까지 30만 ㎡의 스마트 온실을 구축 하였다.

기존의 스마트 온실의 해외 진출이 개별 기업위주의

었다면, 「일대일로」 정책 추진 이후 정부 기관을 통한

시범단지 구축 등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화이

농업 쉬하이셩(许海生)에 따르면 기존 해외 수출은 화교

출신 바이어의 개별 문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7년도

부터 해외 프로젝트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팜 시스템의 수출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은 「일대일로」를 통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이다.

화이농업의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협력업체인 윈양(云洋)

데이터시스템은 화웨이의 공식 기술 파트너로, 화웨이의

통신 시설 해외 진출 시 스마트팜 솔루션을 제공하여 공

동 진출한다. 현재 화이농업과 윈양데이터 시스템은 화

웨이의 NB IOT 기술을 활용하여 중동 시장을 비롯한

「일대일로」 지역에 스마트 농업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39]. 화이 농업은 기존 기술 경로를 추종

하되, 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로추종형’ 모델

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2025」의

스마트팜 시범단지 구축 및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시장 확대 정책을통해 스마트농업계에

‘기회의창’을 제공한다.

6. 결론 

본고는 중국의 스마트 농업의 발전 현황을 추격이론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2025」

와 「일대일로」라는 중장기 국가정책을 통하여 스마트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

농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중국제조2025>의

핵심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하여 산업규모

확대 전략을 추구하는데, 국내의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확산과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산업정책을 규제 혁신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농업과 타 산업간 융복

합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삼안

바이오의 의료용 대마 재배나, 지페이의 드론 제조업과

방제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중국 정부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

간 차원의 종적 전략인 「중국제조2025」와 공간차원의

횡적인 전략인 「일대일로」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

신을 통해 회오리형 T자 전략을 구사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회오리형 T자 전략은 중국 스마트 농업에 ‘기

회의창’을 제공하였고, 중국 스마트 기업의 선발주자 추

월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 생략형 모

델’, 경로 창출형 모델‘, ’경로추종형 모델‘로 구분하여인

터뷰 등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한국 스마트 농업의해외 진출에 전략적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신남방정책 등 국가 단위의대외

정책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해외 진출전략이나,

화웨이의 해외진출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 스마트농업의

해외 진출 사례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두고 갈등에 처

한 한국 스마트 농업계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중국스마트 농업의 최근 발전 현황 분석을

위하여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중

국 스마트 농업전체를대표할수 없는한계를지니고있

다. 향후 타오바오촌(淘宝村)으로 대표되는 중국 농촌의

전자상거래나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유통 사례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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